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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memory is a constructive system that can be biased by prior knowledge. A recent study reported 
a new type of memory bias in which visual scenes are remembered more sharply and clearly than they did when they were 
being encoded. This vividness extension phenomenon, however, was only examined using scene stimuli. In the current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face stimuli could show vividness extension. Although face stimuli are processed differently from scene 
stimuli on a cognitive and neurological level, we found that face stimuli are remembered more vividly in the same way as scene 
stimuli. This finding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vividness extension phenomenon is a general visual memory bias that occurs 
independent of the stimulus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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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정보를 지각하는 과정과 기억하는 과정 간에는 유사성

이 많다. 여러 연구에서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이 정보를 지

각하는 과정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며, 시각 정보를 

지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시각 정보를 회상할 때 활

성화되는 뇌 영역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olyn et al., 

2005; Slotnick, 2004; Tulving, 1993). 시각 정보를 지각할 

때 활성화되는 초기 시각피질(early visual cortex) 영역의 신

경 반응 패턴을 사용하여 시각 기억 내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지각과 기억이 유사하다는 입장을 지지

한다(Harrison & Tong, 2009; Serences et al., 2009). 

  그러나 시각 정보의 지각과 기억 표상 간에 공통점이 많

다는 것이 곧 기억과 지각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ooper et al., 2019). 예를 들어, 시각 정보를 회상할 때와 

지각할 때 동일한 뇌 영역에서 활성화가 나타나지만, 지각 

과정에서 기억 과정보다 활성화되는 뇌 영역의 범위가 더 넓

고 활성화 크기도 강하게 나타난다(Ganis et al., 2004). 동

전의 앞면과 뒷면, 형태나 유명 상표의 로고 등 일상에서 흔

하게 접하는 사물에 대한 기억을 검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

들은 사물의 세부 특징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기억 표상은 지각 경험보다 정확하지 않으며 실

제 경험보다 더 적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함을 시사한다

(Blake et al., 2015; Nickerson & Adams, 1979).

  반면에 기억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정보까지 저장하는 경

우도 있다. 경계 확장(boundary extension)은 풍경 사진을 

기억한 후 다시 회상했을 때 원래의 풍경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경계 밖의 공간까지 기억하고 마치 풍경을 더 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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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봤던 것처럼 넓게 회상하는 편향을 말한다(Intraub 

& Richardson, 1989; Park et al., 2007). 이러한 여러 연

구는 기억이 지각 경험을 모두 저장하지 않는 동시에 기존 

지식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형태로 저장하기도 하는 구성적

(constructive) 체계임을 보여준다(Schacter, 1999; Schacter 

et al., 1998).

  최근 Rivera-Aparicio 등(2021)은 새로운 형태의 기억 표

상 왜곡 현상을 보고했다. 기존의 기억 연구는 대부분 기억 

표상의 내용(content)이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보여준 반면 

Rivera-Aparicio 등은 기억 표상의 질(quality)이 왜곡될 수 

있는가를 알아봤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가우시안 블러

(Gaussian blur) 필터를 적용하여 선명함 수준을 조절한 풍

경 사진을 보고 사진이 얼마나 선명했는가를 기억해야 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원래 제시되었던 사진의 선명함 수준을 

회상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이 보고한 풍

경 사진의 선명도는 실제 사진의 선명도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기억 표상이 실제 지각 경험보다 더 선명하게 

편향되는 선명도 확장(vividness extension)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시각 기억이 단순히 시각 경험을 저장했다 그대로 다시 

꺼내는 과정이 아니며 유연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Chunharas et al., 2022; Intraub & 

Richardson, 1989; Lin et al., 2022).

  그러나 Rivera-Aparicio 등(2021)의 연구는 풍경 사진만

을 자극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억의 선명도 확장 편향이 모

든 종류의 시각 정보 처리에서 나타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얼굴 자극은 풍경 자극과 다르

게 처리됨을 보여줬다. 얼굴과 풍경 자극에 각각 특정적으

로 반응하는 뇌 영역들이 존재하며, 이 영역들은 서로 다

른 기능적 연결성을 가진다(Epstein & Kanwisher, 1998; 

Kanwisher et al., 1997; Saygin et al., 2011; Spiridon et 

al., 2006; Vul et al., 2012). 일상 경험에서 풍경은 시야를 

가득 채우게 되는 반면 얼굴은 시야의 중심부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 처리의 경향과 일관되게 뇌의 시

각 영역 중 시야 중심부를 표상하는 영역과 주변부를 표상하

는 영역은 각각 얼굴과 빌딩(풍경)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sson et al., 2003; Levy et al., 2001). 

시각 자극의 범주에 따른 중심부-주변부 시야 선호 차이는 

빌딩 자극이 작게 제시되거나 얼굴 자극이 크게 제시되더라

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얼굴 자극은 풍경 자극이나 다른 범주의 시각 자

극과 다르게 전체적 처리(holistic processing)에 의존한다

(Tanaka & Farah, 1993; Young et al., 1987). 얼굴의 표

상은 단순히 얼굴을 구성하는 코나 눈 같은 세부 특징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얼굴 구성 요소가 통합된 전체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얼굴을 거꾸로 뒤집어서 제시하게 되면 전체적 

처리가 방해받기 때문에 얼굴 재인이 어려워지는 반면에, 풍

경이나 물체처럼 얼굴이 아닌 범주의 자극은 거꾸로 제시되

더라도 재인 과정에 방해를 적게 받는다(Yin, 1969). 이처럼 

얼굴 자극의 처리 과정이 다른 자극의 처리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풍경 사진에서 나타난 선명도 확장 현상이 얼굴 자극

에서도 나타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왜곡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인 경계 

확장 현상은 자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연

구에서는 중심이 되는 물체가 있는 풍경 사진의 경우 기존

에 알려진 대로 경계 확장이 일어나지만 중심이 되는 물체

가 없거나 여러 개의 물체가 흩어져 있는 풍경 사진은 실제 

제시되었던 사진보다 더 좁은 공간으로 기억되는 경계 축

소(boundary contraction) 현상이 나타난다(Bainbridge & 

Baker, 2020). 이와 유사하게 선명도 확장 현상 역시 자극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얼굴 정보는 다른 범주의 자극과 인지적 처리과정 및 

신경학적 기반이 다르며, 자극에 따라 기억의 왜곡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Rivera-Aparicio 등(2021)의 연구에서 보고된 풍경 자극의 

선명도 확장 현상이 얼굴 자극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형

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얼굴과 풍경 자극의 정보 

처리 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범주의 자극에서 동일하

게 실제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편향이 나타난다면, 선명

도 확장이 특정 범주의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현

상임을 시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경 사진과 

다른 범주에 속하는 얼굴 자극에서도 Rivera-Aparicio 등이 

발견한 선명도 확장 현상이 재현되는가를 알아보았다. 

방  법

참가자

G*Power 3(Faul et al., 2007)를 사용한 검정력 분석을 실

시하여 참가자 수를 계산했다. Rivera-Aparicio 등(2021)에

서 보고된 장면 자극의 기억 편향 효과 크기인 d = 1.18과, 

α = .05, power = .95를 사용했을 때 최소 12명의 참가자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기 최소 필요 인원보다 많은 30명의 참가자

를 충북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모집했다. 참가자 중 19명이 

여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1.87세(SD = 1.46세)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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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ocedure of the experiment. Participants remembered how vivid a given face was. After 

a 2,000 ms delay, they were asked to use a slider to adjust the face image to be exactly blurry as the 

one they remembered. 

연구는 충북대학교의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서면 참가동의서 작성 후 실험에 참

가했으며 연구 종료 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자극

실험에 사용된 얼굴 자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의 한국인 얼굴 사진(K-FACE) 데이터베이스

에서 추출했다. 400Lux 밝기로 촬영된 정방향의 무표정한 

20-30대 한국 남성과 여성의 얼굴 사진 78개가 선정되었으

며, 선정된 사진은 귀와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흑백으로 변환

되었다.

설계 및 절차

실험은 PsychoPy 2021.2.3. 버전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Peirce et al., 2019). 실험 자극은 24인치 LCD 모니터

(1920 x 1080 해상도)의 중앙에 제시되었다. 각 시행마다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 필터가 적용된 얼굴 사진이 

2,000ms 동안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얼굴의 흐릿한 정도

를 기억하는 과제를 수행했다(Figure 1). 가우시안 필터의 반

지름(radius)은 0에서 20픽셀(pixel) 사이에서 0.8픽셀 단위

로 변화하는 총 26개의 값 중에서 랜덤한 순서로 적용되었

으며, 모든 필터 반지름 값은 실험에서 동일한 빈도로 사용

되었다. 얼굴 자극의 크기는 모니터 세로 길이의 약 33%였

다.

  얼굴 자극이 사라지고 2,000ms 동안 응시점이 나타난 후 

화면 하단에 슬라이더 바(slider bar)가 제시되었다. 슬라이더 

바의 왼쪽은 낮은 블러 수준(선명함), 오른쪽은 높은 블러 

수준(흐릿함)을 각각 나타냈다. 참가자가 슬라이더 바 위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 대응되는 수준으로 가우시안 

블러 필터가 적용된 얼굴 사진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슬라

이더 바를 이용하여 제시된 사진의 블러 정도가 기억하고 있

는 사진의 블러 수준과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했다. 참가자가 

블러 수준 조정을 마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2,000ms 동

안 응시점이 제시된 후 다음 시행이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Rivera-Aparicio et al., 2021)에서 사용한 풍경 

자극과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얼굴은 범주 내에서 유사

성이 높은 시각 자극이다. 유사한 시각적 특징을 가진 얼굴 

자극이 매 시행 동일한 위치에 제시되어 잔여 효과(after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Webster & MacLeod, 

2011), 본 실험에서는 차폐 자극이 없었던 선행 연구와 동

일한 실험 설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폐 자극을 사용하지 않

았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블러 수준이 무선적으로 제시

되었기 때문에 차폐 자극이 없더라도 이전 시행의 블러 수

준이 다음 시행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6개의 연습시행을 마친 후 본 실험을 시작했

다. 본 실험은 3개의 구획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구획에는 

26개의 시행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한 구획이 끝날 때마

다 10초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분석

JASP 0.16.4 버전(JASP Team, 202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실험 결과를 분석했다. 실험 프로그램 오류로 참가자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거나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3개의 시행

(전체 시행 중 0.12%)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실제 얼굴 사

진의 선명도 수준(블러 수준)과 참가자가 회상한 선명도 수

준의 차이를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했다. 

  참가자들은 얼굴 자극의 선명도 수준을 기억한 후 슬라이

더 바를 사용하여 기억하고 있는 선명도 수준에 맞게 제시된 

얼굴의 선명도를 조절해야 했다. 이때 슬라이더 바의 특정 

위치를 클릭하면 그 위치의 선명도 수준에 해당되는 얼굴 사

진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슬라이더 바를 움직이면서 화면에 제시된 얼굴의 선

명도 수준이 기억한 선명도 수준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까

지 선명도 수준을 조정했다. 조정된 선명도 수준이 만족스럽

지 못할 경우 다시 슬라이더 바를 클릭하여 선명도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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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 Participants misremembered that faces are more vivid 

than they actually were, especially when face images were blurry during the encoding. (B)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blur and the recalled blur level. The error bar represents standard error 

of the mean.

조정할 수 있었다. 선명도 수준에 만족했을 경우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를 눌러 시행을 마쳤다. 참가자들이 두 번 이상 

선명도 수준을 조정했을 때 처음 조정한 선명도 수준과 마지

막으로 조정한 선명도 수준의 평균값 차이를 대응표본 t-test

로 분석했다. 

  전체 시행의 약 50%에서 참가자들은 처음 클릭한 상태에

서 결정한 선명도 수준을 보고했고, 나머지 시행(총 1,168시

행)에서는 두 번 이상 슬라이더 바를 클릭하여 선명도 값을 

재조정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 중에서 처음 클릭한 선명도 

수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보고한 선명도 수준보다 3표준

편차(2.69픽셀) 이상 벗어난 경우는 처음 클릭이 무작위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이 과정에서 

260시행이 제외되었다. 

결  과

가우시안 필터 반지름의 값(픽셀)이 선명도 수준(블러 수준)

을 나타내며, 값이 작을수록 선명함(블러 수준이 낮음)을 나

타낸다. 얼굴 사진의 실제 선명도 수준(블러 수준)의 평균은 

10픽셀(SD = .03)이었으며 참가자가 회상한 선명도 수준은 

8.87픽셀(SD = .75)이었다. 실제 선명도 수준과 참가자가 기

억한 주관적인 선명도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9) = 8.166, p < .001, d = 

1.491, 95% CI = 1.12 [0.85, 1.39]. 즉, 참가자들은 사진의 

흐릿함 정도를 실제 제시되었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 회상하

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2B).

  그림2A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블러 수준이 높을수록(사진

이 흐릿할수록) 선명하게 기억하는 편향이 나타났다. 반면 

실제 블러 수준이 낮았을 때(사진이 선명했을 때)에는 실제 

선명도 수준과 회상된 선명도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

향을 보였다.

  두 번 이상 선명도 수준을 조정한 1168시행(전체 시행의 

50%) 중 처음 클릭이 무작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60시행(전체 시행의 9%)을 제외한 시행에서 처음 조정한 

선명도 수준과 재조정 후 마지막으로 보고한 선명도 수준 

간의 차이를 비교했다. 처음 조정한 선명도 수준(M = 

9.33pixel, SD = 1.36)과 최종 클릭한 선명도 수준(M = 

8.91pixel, SD = 1.29) 모두 실제 선명도 수준(M = 

9.92pixel, SD = .31)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최초 클릭: 

t(29) = 2.37, p = .025, d = 0.43, 95% CI = 0.59 [0.10, 

1.08], 최종 클릭: t(29) = 4.32, p < .001, d = 0.79, 95% 

CI = 1.01 [0.55, 1.47]). 또한 최종 클릭한 선명도 수준이 

처음 클릭한 선명도 수준보다 더 높게(블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t(29) = 5.66, p < .001, d = 1.03, 95% CI = 

0.42 [0.27, 0.57]. 다시 말해, 여러 번 선명도 수준을 조

정했을 때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선명함 편향이 크게 나

타났다. 

  참가자의 반응 시간 평균은 5.30초(SD = 0.33)였으며, 제

시되었던 얼굴 자극의 선명도 수준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F(25, 725) = 1.337, p = .126, η =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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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최근 Rivera-Aparicio 등(2021)은 풍경 사진을 실제 제시되

었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선명도 확장 현상을 보고

했다. 본 연구는 얼굴 사진을 사용했을 때에도 동일한 선명

도 확장 편향이 나타남을 보여주며 풍경 사진을 사용했던 

Rivera-Aparicio 등의 연구 결과를 재현했다. 얼굴과 풍경은 

서로 다른 뇌 영역에서 다른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는 시각 

자극 범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범주의 자극 모두 실

제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경향성을 보인 결과는 선명도 

확장 현상이 자극 범주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보다 일반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 기억은 지각 경험의 일부만을 저장하거나 

원래 없던 정보를 추가하는 등 기억 표상의 내용(content)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Blake et al., 2015; 

Nickerson & Adams, 1979). 기억 표상의 질(quality)도 지

각 경험에 비해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Cooper et al., 2019). 이 관점에서 본다면 흐릿한 얼굴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편향은 설명이 어려운 현상이다. 

Rivera-Aparicio 등(2021)의 실험에서 평균적으로는 풍경 사

진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제 사진이 선명

했을 때 사진을 흐릿하게 회상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흐릿한 사진은 선명하게, 선명한 사진은 흐릿하게 기

억하는 현상은 실험에 사용된 블러 범위 평균으로의 회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와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실제 블러 수준의 대부분의 범위에서 더 선명하게 회상하는 

경향을 보였고, 회상된 선명도 수준 반응의 중간 지점은 전

체 선명도 수준의 평균이 아니라 더 선명한(블러 수준이 더 

낮은) 쪽에서 나타났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기억한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기억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선명도를 조

정하게 하면 선명도 확장 효과의 크기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명도 확장은 단순히 평균으로의 

회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억 표상의 변화로 

나타난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Rivera-Aparicio 등은 사진이 

선명했을 때 약간 흐릿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선명도를 조정

하는 슬라이더 바 한쪽 끝에 있는 극단값을 피하려는 반응 

편향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명한 사

진을 약간 흐릿하게 기억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에 반응 편향만으로 선명도 확장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억이 기존 지식을 반영하여 재구성된다는 특성을 고려한

다면 실제 경험보다 선명하게 기억되는 선명도 확장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Brewer & Treyens, 1981; Chunharas 

et al., 2022; Huttenlocher et al., 1991; Intraub & 

Richardson, 1989; Lin et al., 2022; Schacter et al., 

1998). 이전 연구(Rivera-Aparicio et al., 2021)와 본 연구

에서 모두 참가자들의 선명도 확장은 블러 수준이 높을수록

(사진이 흐릿할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부호화 

단계에서부터 블러 수준이 높아(흐릿하게 제시되어) 정보가 

부족했던 얼굴은 기억 재구성 시에 더 많은 정보가 추가될 

여지가 있었다.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면서 참가자들이 회상

한 기억은 원래의 얼굴보다 더 선명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

다. 반면 블러 수준이 낮아 얼굴의 특징을 비교적 선명하게 

인식하고 저장할 수 있었을 때에는 다른 정보가 추가되어 기

억 표상이 재구성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 선

명도 수준과 유사하게 회상되었을 수 있다. 

  기억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통계적 

규칙성이다. 기억을 회상할 때 실제 경험에서 자주 접하는 

형태로 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풍경 사진에 대한 기억은 

자극의 특성에 따라 경계 확장뿐만 아니라 경계가 축소되는 

형태로 변형되기도 한다(Bainbridge & Baker, 2020). 가까운 

거리에서 찍힌 풍경 사진에서는 경계 확장이, 멀리서 찍힌 

사진은 경계 축소가 나타나면서 일상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거리로 기억 표상이 형성되는 것이다(Lin 

et al., 2022). 물체에 대한 기억 역시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

는 형태로 변형된다. 물체의 사진을 기억한 후 물체의 크기

를 회상할 때,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물체의 크기가 실제 사

진의 물체 크기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일상생활

에서 실제로 크게 나타나는 물체는 사진을 회상할 때도 원래 

사진 속 물체 크기보다 더 크게 기억하는 경향이 나타났으

며, 작은 크기로 접하는 물체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Konkle & Olivia, 2007). 얼굴 자극의 선명도 기억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일상에서 선명

한 얼굴 자극을 주로 접하게 되기 때문에 기억 회상 시 흐

릿한 얼굴도 원래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호화 단계에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기억 표상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경험에 

가깝게 변형하는 것은 기억 표상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 

적응적 전략이 될 수 있다(Kersten et al., 2004; Petzschner 

et al., 2015). 만약 선명도 확장 현상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

는 정보의 경험에 가깝게 기억 표상을 변형한 결과라면, 일

상에서 주로 낮은 선명도 수준으로 접하는 자극 범주는 반대

로 선명도가 더 떨어지게 기억하는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Lin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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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전체 시행의 약 50%에서 참가자들은 마우스 

버튼을 한 번 클릭한 상태에서 선명도 수준 회상을 마쳤고, 

나머지 절반의 시행에서는 두 번 이상 선명도 수준을 조정했

다. 참가자들의 첫 반응과 마지막 반응을 비교하여 본 연구

에서는 Rivera-Aparicio 등(2021)에서 보지 못한 기억 인출 

후의 표상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여러 번 

선명도 수준을 조정했을 때, 처음 선택했던 선명도 수준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선명도 수준보다 원래 얼굴 사진의 선명

도 수준에 더 가까웠다. 처음 선택했던 선명도 수준도 원 사

진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긴 했으나, 화면에 제시된 사진의 선

명도 수준과 기억 표상의 선명도 수준을 회상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더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명함 

확장이 기억 유지(retention) 단계는 물론 그 이후의 단계(기

억 인출 및 의사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동

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명도 확장 연구가 특정 범주의 자극

만을 사용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된 풍경 

자극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얼굴 자극을 사용하여 선명도 

확장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러나 선명도 확

장 현상이 모든 자극 범주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인가

를 확인하려면 더 넓은 범위의 시각 자극을 활용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얼굴 자극의 내용이 아닌 질

(quality, 블러 수준)을 기억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따라서 주

의가 얼굴 자극의 질적인 차원으로 향했기 때문에 얼굴 자극

의 범주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

한다. 다시 말해, 질적인 정보에만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에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얼굴 자극의 다른 특성은 무

시했을 수 있다. 얼굴의 어떤 특성을 처리해야 하는가에 따

라 과제에 도움이 되는 얼굴 자극의 공간주파수가 다르다

(Ruiz-Soler & Beltran, 2006). 예를 들어, 얼굴의 인식은 

낮은 공간주파수로 제시되었을 때 더 효율적이며(Goffaux 

& Rossion, 2006; Vuilleumier et al., 2003), 높은 공간주파

수 얼굴에서는 표정을 잘 인식할 수 있다(Becker et al., 

2012; Becker & Srinivasan, 2014; Shimamura et al., 

2006; Srinivasan & Gupta, 2010).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얼굴의 신원을 지각하거나 표정을 처리하는 등 얼굴의 어떤 

정보에 주의를 주는가에 따라 선명도 확장 현상이 조절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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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기억의 선명도 확장 현상

김유정1, 정수근1

1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여러 연구에서 기억은 사전 지식에 따라 편향될 수 있는 구성적 체계임을 보여줬다. 최근 연구에서 시각 장면을 실제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억 편향 현상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풍경 자극만을 사용하여 시각 정보

의 선명도가 향상되는 선명도 확장 현상을 보여줬다. 본 연구는 선명도 확장 현상이 시각 기억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 자극을 사용하였다. 얼굴 자극은 풍경을 비롯한 다른 범주의 자극과 인지적, 신경학적으로 구분되는 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얼굴 자극에서도 풍경 자극과 동일하게 선명도 확장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

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명도 확장 현상이 자극 범주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억 편향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시각 기억, 선명도, 흐릿함, 기억 편향


